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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불화와 풍파를 일으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35-

36절). 

이것은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paradox, 즉 역설을 말

씀하실 때마다 그 안에 위대한 진리를 숨기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와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에 속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대립각을 세우

지 않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자신의 것을 잘 챙기면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장된 평화이며 폭풍의 전야와도 같은 평화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

로 소멸하시고"(엡 2:16).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들과

의 영원하고도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

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시는 

분이다

 검을 주러 왔다고 할 때 ‘주다’는 히브리어로 ‘바레

인’이라고 하는데 ‘던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긴박

하고도 급작스런 전투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소위 post modern 시대

라고 부르며, 이런 시대의 풍조를 일컬어 postmodernism

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에는 절대 진리

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고지식하고, 매우 편협한 종교 같습

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른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타 종교들이 화평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진리가 똑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절대 진리

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위장된 

평화에 검을 주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3.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님을 따라야 한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

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재정적 압박입니까? 건

강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진

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 주고 사신 분이시며, 우리

에게 친히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승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심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므로 진정한 평화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Jesus is a King of peace. Nevertheless, it is said in the text that Jesus came to bring a 

sword but not peace to the earth. Moreover, He did not come to recover broken families and 

to give peace, but He came to stir up disharmony and hardship (v. 35-36).

This must be a contradiction and paradox. However, whenever he urged on people this 

‘paradox’, we can find the great truth hidden in the midst of paradox.

1. The peace that the Bible says is different from the peace that the 

world wants

We are deceived by the peace that the world wants. People think that if we yield a little 

bit and take whatever a person likes in order not to be against each other, we will have real 

peace. But this is disguised peace and like the peace of a night before a windstorm.

“and in this one body to reconcile both of them to God through the cross, by which he put to death and 

hostility" (Eph. 2:16).

The peace that Jesus says is the eternal and true peace between holy God, the father and corrupt men 

who committed a sin. Therefore, Jesus solved a problem of sin that is hindered between God and us, and he 

shed his blood and died on the cross for us in order that the true 

peace should come to us.

2. It is Jesus who does not give disguised peace 

but a sword  

When Jesus said that I came to bring a sword, the word ‘bring’ 

refers to ‘barein’ in Hebrew.

Moreover, it has the meaning of ‘throw’ and indicates urgent, 

unexpected, and combatant situation.

This era where we live is called ‘post modern’ and the trend of 

this era also is called ‘post modernism’. But there is no absolute truth 

in the postmodernism, and everything is relative. Judging from this, 

Christianity may seem to be closed, inflexible, and strongly bigoted 

religion. However, the truth is only one. There is no salvation except 

Jesus. Though other religions say that all of the truth is the same 

under the name of peace, the absolute truth is the only one, Jesus. 

.In this sense, Jesus came to bring a sword to destroy the disguised 

peace.

3. You must follow Jesus by devoting your life, 

true feelings and bearing your cross.

What makes it difficult to follow Jesus? Is it family, economical 

oppression, or health? All of these are our cross. Nevertheless, Jesus says whoever takes up his cross and 

follow Him will be His real disciples. 

My beloved Christians,

It is Jesus who made us, bought us with his blood. He supplies us with life, power, wisdom and victory. 

By devoting your life, true feelings and taking up your cross,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possess a real 

pe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칼을 주러 오신 주님 Jesus who Came to Bring a Sword to Earth

(마 10:34-39) (Matt. 10:34-39)

마태복음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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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14)

(문 113)  히스기야왕 14년에 산헤립의 침공

이 정말 있었습니까?

 (답)  열왕기하18:13의 마조라 텍스트에 의하

면 ‘이제 히스기야왕 14년에 앗수르의 산헤립왕

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

령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701B.C에 세운 Taylor Prism에 있는 산헤립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 침공 날짜로 되어있는 

히스기야 14년은 아직 그가 왕위에 오른 715B.C 

이전이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18:1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3년 즉 729(또는 728

년)년이라고 했습니다.아마도 그의 부왕인 아하

스가 죽은 725년까지 그의 섭정을 받은 왕이었

던 것 같습니다.

  왕하18:13의 마조라 텍스트는 18:1, 9, 10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히스기야 4

년은 호세아 7년이고, 히스기야 6년은 호세아 9

년 (722 B.C)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조라 텍스트의 14년은 본래 24년

이었습니다. 왕하8:24과 에스라2장과 느헤미야 

7장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114)  왕하20:8-11과 사38:8에 아하스

의 해시계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한 사건이 있

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답)  히스기야는 병이 낫고 삼일 만에 여호와

의 전에 올라갈 징표를 구했습니다. 선지자 이사

야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위로 물러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 응답으로 히스기야

의 죽을병이 치료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왕궁에는 아하스의 계단이 있었고 이 계단을 

지나가는 해 그림자로 시간을 알리는 것으로 십

도라면 10계단을 지나가는 것을 가리켰을 것입

니다. 이 해 그림자가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이사

야가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

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하

시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

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계속)

성탄절기를 맞아 우리 교회는 다양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드린다. 

22일(주) 찬양예배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4

일(화)에는 성탄전야 행사를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갖는다. 성탄전야행사는 어린이찬양예배부(핸드벨), 

유아부, 중등부, 사랑부(찬양과 율동), 유년부(엔젤

스), 고등부(워십), 청년1부(힐러워십), 초등부(글로

리아), 청년2부(러브레트), 유,초등부 연합찬양대, 청

년부(헵시바), 유치부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참가부

서가 연합으로 성탄찬양을 드린다. 

성탄절 당일에는 새벽 5시에 성탄절새벽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축하예배는 오전 9시, 11시에 드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린다. 수요저녁예배는 성탄저녁

에 드리는 가족예배로 가름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절기

가 되도록 기도한다.

교회학교 교사총회가 오늘 3부예배 후, 본당에서 

모인다. 

총회에서 박노철 담임목사는 2014년도 교육 지

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교회학교 전

담교역자 및 교육국장, 부장, 부감, 전체교사이다.  

전원 참석 바란다.

교  사   총  회

성탄축하찬양예배 - 22일(주) 오후 5시, 할렐루야 찬양대
성탄전야행사 - 24일(화) 오후 7시- 본당

성탄절새벽예배 - 25일(수) 새벽 5시- 본당
성탄절축하예배 - 25일(수) 1부 : 오전 9시 / 2부 : 오전 11시

- 오늘, III부 예배 후  본당에서 -

지난 11월 29일(금) SETEC에서 

열린 ‘제 13회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

인 경기대회’에 호산나대학 교양학

부 학생들이 출전했다. 교양학부 20

여명의 학생들은 교내에서 원예수

업을 배운 경험으로 ‘어울림 지구나

무’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세계 여러 

나라를 상징하는 색깔볼을 활용하

여 언어, 문화 등 생활양식은 다르지

만 모두가 어우러져 하나가 된다는 

의미있는 작품주제와 재료의 독특함

으로 주위의 시선을 끌었으며, 작품

에 관심을 보이는 관람객들에게 학

생들이 직접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

기도 했다. 작품은 현재 서울교회 1

층에 전시중이며, 앞으로도 학교에

서는 학생들이 수업과 연계된 각종 

경기대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강낙훈, 강석조, 강택근, 공민호, 곽숙, 권길자, 권순단, 권오
철, 김가순, 김광배, 김광욱, 김규송, 김금희, 김동진, 김미중, 
김민아, 김복희, 김상태, 김숙자, 김양경, 김영화, 김연희, 김예
환, 김옥순, 김자연, 김재중, 김정희10, 김진희, 김치삼, 김홍
선, 김희옥, 남경혜, 노제현, 노종렬, 문수자, 박길자, 박미영, 
박용훈, 박은영1, 박은정, 박정란, 박철용, 박충구, 박희석, 방
효철, 배동금, 배은희, 백경애, 서상근, 서영희, 손용문, 송금
자, 송인현, 송희경, 신규식, 안미경, 안인호, 양원호, 오재욱, 
오혜경, 유근종, 유미숙, 유복진, 유선희, 유슬기, 윤명구, 윤정
선, 윤정희, 이명신, 이미송, 이미숙, 이상욱, 이상호2, 이승언, 
이신애, 이영기, 이영란, 이윤진, 이진숙, 이학주, 임광우, 임근
수, 임영숙, 임종태, 장화선, 전두병, 전영돈, 전용순, 전현주, 
정미자, 정유선, 정윤희, 정일재, 정창평, 주동재, 최규초, 최금
숙, 최명남, 최성옥, 최소희, 최학인, 하정자, 한미희, 한혁수, 
한효숙, 허희승, 홍정란(이상107명)

호산나대학 '제 13회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출전

장년부 수료자 명단

호산나대학 작품 : 어울림 지구나무

2014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

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자 접수를 사무국과 

8층에서 받는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

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4년 농어촌100교회ㆍVision2020ㆍ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접수 - 사무국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눔의 집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기
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나눔의 집에 우리 이웃
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세요. 
겨울 점퍼, 코트, 스웨터 등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나눔의 집은 주일 오후3-4시30분, 매주 수요일 오
후 12-3시에 개점합니다.



                  

지난 수요일 살리닷의 마지막 피부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던 가슴과 배부위의 

반흔조직들이 제거되고 허벅지와 아랫배의 건강한 

피부가 이식되었습니다. 

처음 살리닷의 상태를 보고 기능적인 회복을 위

해서는 대여섯 번 수술하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보았지만 한국에 온지 한 달 반새 벌써 열번

의 전신마취수술을 받았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두번의 수술을 받은 셈인데 8살 어린아

이가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일정을 잘 견뎌내었을 

뿐 아니라 수술 후에 열 한 번 나지 않고 회복했다

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척에서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들 조차도 

놀라움을 표할 정도입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성도님들의 적극적 후원과 

기도로 살리닷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습니

다. 회진을 갈 때면 자유로워진 오른팔을 힘껏 들어

올리며 반갑게 맞아주고 나올 때는 또렷한 한국말

로 ‘감사합

니다.’를 외

치 는  살 리

닷 을  지 면

으 로  밖 에

는  보 여 드

릴 수 없어 

아 쉬 울  뿐

입니다. 

지 금 과 

같은 회복속도라면 크리스마스 전에 퇴원하여 교회

에서 성도님들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살리닷은 퇴

원 후 2-3주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통원치료를 통해 

수술한 피부가 잘 아무는 것을 확인하고 피부와 근

육이 다시 붙는 것을 방지하며 근육을 키우는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치료가 살리닷에게는 새로운 인

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카자흐스탄 이은

준 선교사님의 지속적인 보살핌과 양육을 통해 신

앙이 자라나 카자흐스탄 복음화의 씨앗이 되길 기

도해 봅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 하나은행 215-196427-02404 서울교회

     글 : 정철웅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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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한 교회를 4대째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

어나 자란 서준권 목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 성

경공부를 하던 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하게 되었다. 그 후 계속적으로 대학생 선교단

체에서 활동하며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

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씀이 얼마

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쓰임 받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주로 청년 사역을 했던 서준권 목사

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부와 결혼예비학교

를 맡게 되었다. 서준권 목사님은 자신이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활동한 때문인지 특히 대학,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청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또 자신이 그 사역의 통

로가 되기를 깊이 갈망하고 있다. 

1979년생으로 원광대 토목공학과 졸, 장로회

신학대 신대원 졸(M. Div.), 장로회신학대 교육
대학원 재학(기독교교육 전공) 중이다. 서준권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들을 그

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자신의 목회 

비전이고 달란트이며 특히 소그룹 양육과 제자 

훈련에 목회의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자신이 가르친 청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

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서준권 목사님은 내년도에 청년부를 맡으며 

예배와 양육, 심방과 선교 등 균형잡힌 사역을 

통하여 서울교회 청년부만의 행정체계와 양육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 영혼 한 영

혼을 돌아보는 심방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

다. 그래서 청년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

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까지 저들을 섬기겠다고 

했다. 

서준권 목사님은 서울교회에 처음와서 그가 

태어나고 자란 모교회와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흡사해서 그리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

다. 경건하면서도 엄숙하고, 그 안에서 경험되어

지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서울교회에서의 첫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가족으로는 모교회에서 함께 자란 유정민 사

모와 4살짜리 아들 예준이가 있다.

서준권 목사님을 통해 청년부가 새해에 독수

리 날개치듯 비상하여 명실상부한 서울교회 다

음세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정리 허숙 권사(편집부)

서준권 목사님과 유정민 사모, 아들 예준

“미얀마를 그리스도의 품으로”라는 표어 하에 2014년 2

월 3일부터 11일까지 미얀마 양곤 지역에서 있게 될 서울

교회 미얀마 비전트립(지도: 장석남 목사, 단장: 최차순 집

사) 단원을 모집한다. 

사역 내용은 교회학교 및 선교사 사역 지원이며 참가비

는 140만윈이다. 문의: 최차순 집사(010-9042-3388)

2012년 미얀마, 선교
위원회의 선교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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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이종윤 원로목사는 15일(주) 충북 충주 주덕중앙교
회 주일예배 설교를 한다. 16일(월) 미래한국 송년의 
밤, 고 김상철 장로 1주기 추모 출판 기념회에서 설교
를 한다. 

■ 김관규 집사(13교구, 타타대우상용차 대표) 제 50
회 무역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 이현주 집사(7교구) 제 50회 무역의 날 100만불 수
출탑 수상
■ 베드로 선교회는 부회장 : 공민호 집사, 이삭선교
회는 회장 : 오유식 집사, 부회장 : 방효철 장로를 각각 
선출하였다.
■ 족구 선교회는 회장으로 정수환 집사를 선출하였다.
■ 득녀: 11교구 유진영 성도 양은희 성도
              (양인수 집사 이명희 권사 장녀)
 

■ 주간식당봉사 : 제1권사회 (12.15) 제2권사회(12.22)
■ 금주의 식사 : 김효택 집사 김필임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목정대 성도 김은비 성도 가정
                          (결혼 감사하며)

1.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의 오심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온 세상에 이 기쁨 

       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2. 농어촌 100교회 후원, 비전 2020 후원, 그리고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이 풍성하게 이뤄져 귀한 사 

       역들이 힘 있게 진행되도록

3.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모든 선교 

       사님과 가정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전달되며 복음 

      의 열매 풍성하도록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은 선교사 수습기간을 마치고 2011년 인도

의 나가나할리 마을을 정하여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

습니다. 현지 인도 목회자들도 이 마을은 힌두교 세

력이 강하고 위험하므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

였지만 주님을 담대히 믿고 의지하여 먼저 어린이들

을 중심으로 가정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나가나할리 장로교회는 새벽기도회와 주일 예배 1

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세례식과 성찬식, 제자

양육훈련, 전도, 성경공부, 그리고 아가페 유치원 사

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사역, 

어려운 가정, 빈민촌 사역 등을 다양하게 하고 있으

며 현지 목회자들과의 강단 교류를 통하여 복음의 공

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선교지를 조사하여 얼마 전 나가나할리 교회에서 조

금 떨어진 ‘딘네’ 마을에 교회학교 어린이 중심으로 

두 번째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나가나할리 장로교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어린이 100명, 성도 50명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인학

교를 개설하고 어린이 전도대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대지를 구입하여 아가

페 유치원과 기독교 학교, 예배당을 건축하고 7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점차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서울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힘입고 

이 곳 인도에서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 도 제 목>

1. 나가나할리 장로교회의 대지 구입 및 건축을 위해서

2. 아가페 유치원을 통한 복음화를 위해서

3. 방과 후 학교를 통한 마을 어린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4. 고아와 과부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5. 빈민가 아이들의 학업. 건강. 구원을 위해서

6. 나가나할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7. 일곱 교회 개척을 위해서

8. 아가페 유치원과 기독교 학교(초등학교) 건립을 

   위해서

9. 자녀의 건강과 진학을 위해서

10. 후원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상식, 김정옥 선교사 

<5독> 김정순 권사(3교구)
<3독> 노의정 권사(1교구) 장양일 집사(16교구) 
<2독> 진경자 권사(1교구) 김정애 권사(7교구) 김경숙5 집사(9교구)
<1독> 임진호 성도(사랑부) 조애자 성도(4교구) 박이선 권사 
       (9교구) 김동진 권사(13교구)

12월 성경통독자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선교보고 - 인도

다락방 리더훈련 겨울방학

 다락방 리더 훈련이 12월 18일(수)에 방학하여 2014년 2
월 5일(수) 개강한다.
 방학기간 동안 다락방장과 부다락방장은 다락방원들을 
잘 돌아보고, 유고시에 즉시 교구목사에게 보고한다.

 12월18일(수) ~ 2014년 1월 29일(수) 


